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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을 위해 이렇게 다정하게 잔소리해 준 쿠팡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수
료식에서 한 참여자가 전한 인사입니다. 가수 아이유의 ‘잔소리’란 노래가 생각나게 하는 소감인데요.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2주 후, 참여자들의 생활습관과 건강지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수료식에서 참여자들이 건강 관리에 관한 깜짝 퀴즈 문제를 풀고 있다.
지난 11일, 쿠팡 잠실 사옥에서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오피스 쿠팡케어는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복

https://news.coupang.com/archives/45098/


부비만 등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는 쿠팡 및 계열사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쿠팡케어센터가 12주간 1 대 1 전문 코칭을 통해 건강
한 신체 지표를 되찾게 도와주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연관 포스트: “12주간 1대 1 케어” 쿠팡케어센터,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본격 오픈

쿠팡케어센터는 이번에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했고, 현재 2기 참여자들을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40282/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수료식에서 참여자들이 건강 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로에게 기념 뱃지를 달아 주고 있다.

오피스 쿠팡케어 1기 참여자들은 지난 12주간 온라인 운동 수업에 주 3회 참석했습니다. 또한 개인 시간에는 개별 운동을 한 모습
을 커뮤니티에 인증하고, 참여자들끼리 격려하며 자연스레 일상 속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주간 이어
진 식품 영양사와의 1:1 컨설팅으로 내게 맞는 식단 구성 방법을 찾아갔으며, 음식의 영양성분표 비교, 야식 증후군 자가진단, 하루 1
끼 샐러드 섭취하기 등 10가지 이상의 건강미션을 수행하며 눈에 띄는 건강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본인의 운동을 인증한 모습이다.

이로써 오피스 쿠팡케어 1기생들은 복부둘레,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대사증후군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
습니다.



쿠팡케어센터 보건 담당자 Hani(이지현) 님이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봄부터 건강 습관 만들기 12주간의 여정에 함께한 오피스 쿠팡케어 참여자들은 즐거운 얼굴로 수료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들 대부분은 ‘내가 소통왕’, ‘나도 운동왕’, ‘참 잘했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을 하며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고 자축했습니다.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 ‘최고로 건강해졌상’을 수상한 Emmett(최정식) 님
특히, 건강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 수료생이 있었는데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중 4개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던 최정
식 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4개를 모두 감소시키는 쾌거를 보여주었고, 39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건강 개선 1등으로 선정되어
‘최고로 건강해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1기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감입니다.

“아침밥 챙겨 먹기, 야식은 주 1회만, 운동 주 3회, 음식 영양성분 확인하기. 저는 이렇게 4가지 습관을 생활화했을 뿐인데 대사증후
군 위험에서도 탈출하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도 되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을 보고 저희 팀원 분들도 쿠팡케어에 참여하고 싶다
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Coupang Emmett(최정식) 님

“쿠팡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 건강을 망쳤던 습관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젠 맵고 자극적인 메뉴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목적지보다 두 정거장 전에 내려 걷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참여자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CPLB Elaina(김진솔) 님

“야식을 먹고 잠드는 삶에서, 이젠 점심시간에 샐러드를 먹고 따릉이 타고 운동 가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
게 다정하게 잔소리해준 쿠팡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CLS Andrew(김지훈) 님

쿠팡케어센터는 오피스 쿠팡케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건강습관을 유지하길 바라며 줄넘기와 비타민,
복부 비만 측정 줄자, 자외선 차단 양산 등이 든 기념선물을 증정했다.

‘Wow the Customers를 위해 노력하는 쿠팡 직원들이 일상에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쿠팡케어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애
쓰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갓생’을 살고 싶은 쿠팡 임직원들은 ‘쿠팡케어’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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